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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진단기관 역량, 
검역본부가 더욱 강화한다

- 검역본부, 하반기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진단기관 숙련도 평가 실시
-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항원 및 항체 검사의 정확성 평가 결과, 모두 적합

  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김정희, 이하 검역본부)는 다가올 추석 연휴 

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전파 위험 증가에 대비해 아프리카돼지열병

(ASF) 예찰 및 진단 검사에 참여하는 전국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8월 30일

부터 9월 5일까지 진단 숙련도 평가(정도관리*)를 실시한 결과, 모두 적합

하였다고 밝혔다.

  * 정도관리 : 특정 검사법에 대해 검사결과치가 확인된 물질(정도관리물질, 시료)을  

정보 가림상태로 배포하여 시험대상 기관의 진단 정확성 등을 평가하는 것

 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8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배부

하고 이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유전자 검사와 항체 검사 성적으로 

각 기관의 진단 역량을 검증했다.

  평가에 앞서, 검역본부는 전국의 진단 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8월 27일

부터 8월 29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질병과 진단 이론, 항원 및 항체 

진단 실습 등의 교육을 실시해 진단기관이 숙련도 평가에 충실히 대비할 

수 있도록 하였다.

  강해은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“신속·정확한 진단이 성공적인 방역의 

기초가 되는 만큼, 앞으로도 전국의 진단기관에 대한 교육과 숙련도 평가를 

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진단 역량 향상 및 표준화에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

하며, “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은 축산 농장방문 자제, 야생동물 먹이주기 

금지 등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며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.”라고 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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